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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1960년대 후반 프랑스의 철학자 쟈끄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의해 처음 논의된 해체주의는 사회,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디자인 분야에서도 새로운 양식을 표출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타이포그래피에서의 해체현

상이다.

영화 타이틀 로고는 1990년대 전문적인 타이포그래

퍼의 등장과 다양한 서체 개발로 질적 수준을 높이

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0년 이후 영화 타이틀 로고의 

해체주의적 표현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의 특징과 해체적 타이포그

래피의 확장에 따라 2000년 이후의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의 해체주의적 표현 경향을 표현 형태의 해체, 

표현 구조의 해체, 표현 형식의 해체 등으로 분석 기

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의 사례 연구를 통

해 표현 경향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Now the deconstructionism has influenced to social, 

cultural and artistic environments, which was 

brought by Jacques Derrida: French philosopher  in  

late  60's.

Movie title logo which infected by deconstructional 

technic has been grown up since 90's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visual characteristic 

marks of deconstructional typography, and how it's 

used currently in Korean movie title logos.

Deconstructional typography is a creative & good 

method to approach publics, it shows better 

aspects in terms of not ruining it's own 

readabilities.

Also we tried to figure out right directions in that 

trend through many samples in Korean movie title 

lo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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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사회,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해체주의는 디자인 분야에서도 새로운 양식

을 표출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타이포

그래피에서의 해체현상이다.

전통적 정형화를 거부한 자끄 데리다 등에 의한 철

학상의 변화에 의한 해체주의 사상은 획일성, 동질성, 

통일성 등의 합리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계속되는 새로운 조합의 추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타이포그래피와 디자인은 직간접적으로, ‘해체

(Deconstruction)'라는 개념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의 확장에 따라 전개된 해체

적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시각적 특징들을 추출하

고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의 표현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로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특징들이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추세를 분석, 검토하여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의 올바른 방향과 영화 타이틀 로고의 

효과적인 시각 이미지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독특한 표

현 테크닉으로 과장을 하거나 새로운 이미지 표현을 

전달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시도됨에 따라 영화 타이틀 로고의 표현 영역이 확

대될 수 있고 더욱 강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

게 될 것이다.

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해체주의에 대한 선행연구와 해체주의의 

확장에 따른 표현 경향을 분석의 기초로 삼아 영화 

타이틀 로고의 해체적 표현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각 장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체적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해체

주의의 형성과 개념적 특징을 알아보고 타이포그래

피의 흐름과 해체주의의 확장으로 인한 해체적 타이

포그래피의 시각적 특징을 기술하였다.

2, 여러 자료와 문헌을 통해 영화포스터에서의 타이

틀 로고의 개념을 서술하였으며 한국영화 타이틀 로

고의 발전과정을 서술하였다.

3,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에서 다양한 해체적 타이포

그래피적인 실험과 표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2000년 이후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를 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고, 표현 형태의 해체, 표현 구조의 해

체, 표현 형식의 해체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4, 마지막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에 따라 한국영화 타

이틀 로고 해체적 표현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였다. 

Ⅱ. 해체주의 형성과 확장

1. 해체주의 형성과 개념적 특징

해체주의 사상은 사회, 문화, 예술 다양한 분야에 걸

쳐 나타나고 있으며, 획일성, 동질성, 통일성 등의 합

리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계속되는 새로

운 조합의 추구에 관심을 두고, 기존 가치의 체계에 

관한 근본적인 재인식을 주장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프랑스의 철학자 쟈끄 데리다1)에 의

해 처음 논의되었으며 구조주의를 해체하여 그 속에 

이미 자기 모순적이며 자기 부정적인 계기가 내재해 

있음을 밝혀내고, 구조주의가 자기 스스로 분해되어 

버렸음을 보여주는 해체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

언하였다.2)

그의 해체는 교묘하고 정교한 ‘내부로부터’의 해체이

며, 해체를 통해 추구한 것은 닫힌 체계 내에서 단순

히 지배받는 대상물이 되는 것을 거부하여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초월한 ‘열린 사고’와 ‘열린사회’라 할 

수 있다.

해체주의는 불확실성 시대를 대변해 주는 새로운 사

조로 대두되었고 데리다는 이를 통하여 이성, 질서, 

총체성 등의 회복을 신뢰하는 세계관을 해체하고 비

이성, 무질서, 파편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새로운 형

1)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는 구조주의의 기본명제를 근본부

터 뒤흔든 해체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1930년 알제리 수도 근교

에 있는 엘-비아르에서 출생하였다, 현재 파리의 고등사범학교

(Ecole Normale Superieure)의 철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저서로

는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De la grammatologie)’, ‘글쓰기의 차이

(L'ecriture et difference)’, ‘목소리와 현상(La voix et la 

phenomene)’ 등이 있다.

2)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은 언제나 어떤 의미의 중심, 즉 고정된 근

원, 진리, 목적, 절대를 전개하고 있지만, 데리다는 진정한 사유란 

이런한 것들이 바깥에 있다고 확신하며, 구조주의자들이 그러한 의

미가 현존한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고 자취이며, 대체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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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주의 해체주의

개체 개체의 특성 무시 개체의 존엄성 중시

학문 경직된 과학적 태도 인본주의적 태도

역사

하나의 구조, 체계를 

분리해 내는 과정상 

역사를 무시하는 

비역사적 태도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에 새로운 관심 표명.

과거는 향수가 아닌 

탐색의 대상

주체 주체와 구조의 상호의존성 주체와 자아를 중시

틀

(전체성)

체계성, 조직성, 전체성, 

이분법적 사고 강조

체계성, 전체성 거부.

타자의 인정, 로고스 

중심주의 거부.

이분법적 사고 거부

언어
언어의 우월성, 

재현능력인정

언어의 우월성 거부, 

재현능력 거부

[표 1] 구조주의와 해체주의 비교

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해체주의의 이론의 개념은 인간주체, 언어적 자아, 역

사적 인과성, 그리고 문화적 진실에 입각하여 종래의 

형이상학적 체계에 대한 비평적인 견해를 표명한다.

해체주의의 개념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

첫째, 전체적인 ‘구조’보다는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

를 인정한다.

둘째, 사고의 경직화 및 문학과 학문의 과학화를 배

격하며, 인본주의적 태도를 지향한다.

셋째, 역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표명하며 과거를 향수가 아닌 탐색의 대상으

로 대한다.

넷째, 자아와 주체를 중요시 한다.

다섯째, 절대적 진리나 센터의 근원과 횡포는 거부하

며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타자’를 인

정하고 포용한다.

여섯째, 모든 기호(언어)와 그것들의 

재현(Representation)능력을 불신한다.

2. 타이포그래피의 흐름과 해체주의의 확장

타이포그래피와 디자인은 직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해체(Deconstruction)'라는 개념으로부터 영향을 받

아왔다

‘자유타이포그래피’라고 알려진 미래파 타이포그래피

의 마리네티는 구문파괴, 문장해체, 구두점의 억제, 

거친 의성어 도입을 통해 매우 표현적인 방식으로 

3) 김성곤,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미진사, 1988, p.15

언어의 해방을 표방했다.4)

[그림 1] 필리포 마리네티 ‘떠들썩한 모임’(1919)

        기욤 아폴리네르 칼리그람 중 ‘비가 오도다’(1925)

        엘 리시츠키 펠리컨 잉크사를 위한 픽토그램(1924)
 

엘 리시츠키로 대표되는 구성주의 타이포그래피를 

살펴보면, 산세리프체를 이용한 구성, 포토 몽타쥬 기

법, 기하학적 구조, 비대칭적, 동적 조형의 특징을 갖

는다.

바우하우스에서 시작된 타이포그래피는 단순하고 비

대칭적인 레이아웃, 운동감속의 조화, 여백, 인식을 

위한 라인, 사각형의 타이포그래피 요소, 심리학적 차

원에서의 가능성, 강약 조절을 위한 눈의 흐름 지시 

등을 들 수 있다.5)

1959년 시작된 뉴그래픽은 국제 타이포그래피 양식

발전에 기여했으며 스위스 타이포그래피는 성취된 

질서와 세련성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웨이트에 있어 대비를 이루는 활

자의 이용, 그리드를 설정해 깨뜨리기, 대각선의 괘선

과 띠를 활자와 함께 쓰기, 다다이즘의 포토 몽타쥬 

기법 등을 채용하기도 했다.

불규칙한 자간, 과거미술사 및 디자인사의 인용, 파스

텔조의 온화한 색의 조화, 겹치는 이미지, 운동감이 

많은 형태와 스크린 패턴과 선 등 여러 출처에서 다

양한 종류의 형상을 빌려와 모방하고 인용하며, 혼성

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20세기 초반의 추상회화의 흐름은 현대 

타이포그래피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큐비즘을 비

롯한 회화적 실험은 매체수단으로서 활자를 재인식

하면서 새로운 표현을 개발했다.

보는 방법의 변화와 언어 해방으로서의 개념 변화는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특징이 되었다.

4) 안상수. 타이포그라피적 관점에서 본 이상 시에 대한 연구, 한양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24

5) 김지현 편역, 타이포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서울, 창지사, 1999,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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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와 명료성을 중시하는 국제 양식의 타이포그래

피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형태의 타이포그래피, 계단, 

선, 넓은 자간, 여러 굵기의 글자체 함께 쓰기 등을 

내세운 볼프강 바인가르트의 실험이 해체적 타이포

그래피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직각적인 구성원리를 거부하면서 풍부한 시각

적 효과를 지닌 유희적이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이룩

한 것이다.

글자체의 파괴는 과거 형이상학의 붕괴를 추구하는 

해체의 한 방식이며 로고스 중심주의6)에 대한 해체

이다.

[그림 2] 볼프강 바인가르트 

‘타이포그래피쉐 모나츠 

블라에터지의 안내란(1974)

또한 글자로서의 의미가 상실된 파괴된 환자의 조각

들은 데리다의 흔적(trace)과 산종(dissemination)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데이비드 카슨의 겹치거

나 잘려나간 글자, 흔적만 남은 글자, 오타가 교정되

지 않은 느낌 등은 데리다의 차연(differance)과 산종

(dissemination), 흔적(trace)의 개념을 전략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림 3] 데이비드 카슨 레이건지 

6) 로고스 중심주의는 ‘음성 중심주의’라고도 하며, 음성을 문자보다 

우위에 둔 사고방식으로 플라톤에서부터 내려온 주요개념이다. 데

리다는 문자언어를 음성언어의 보충으로 여겨 순전한 음성적 문자

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고 로고스 중심주의=음성 중심주

의=현존의 형이상학이라는 삼위일체를 해체하려 했다.

오덕조 역, 해체주의, 서울 청람출판사, 1996, p.88

해체주의 타이포그래피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양

한 텍스트의 형태와 이질적인 성격들이 서로 간섭하

고 보충되고 반복되고 중첩하고 있으며, 사진이나 일

러스트레이션 같은 이미지들도 이전의 이미지와 글

자라는 이분법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해체는 말 그대로인 해체로 정의되지는 않는다.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의 해체는 전 시대에 대한 부

정이 아닌 오히려 전시대의 것들에 잠재해 있는 새

로운 가능성을 재평가해 보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7) 

실제 19세기말 이래로 타이포그래피는 역사상 존재

해 온 여러 양식을 절충하거나 조합하는 식의 혼란 

속에서 실험을 계속해 오고 있다.

Ⅲ. 영화포스터와 영화 타이틀 로고

1. 영화 포스터에서의 타이틀 로고

영화포스터는 타이틀 로고, 카피, 메인 비주얼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타이틀 로고(Title Logo)란 영화의 제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고유한 성질을 가진 문자체로 

나타난다.

영화 전체에 있어 가장 비중 있는 문자 상징이다.

대중들은 타이틀 로고와 접근됨으로써 영화의 제목

을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이틀 로고가 제작되어질 때는 단순한 미적

인 느낌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이미지 관

리 측면에서 제작되어져야 한다.

영화포스터에서의 타이틀 로고는 그 영화의 내용, 장

르 등 총체적인 정서를 함축하고, 긴장감을 나타내어 

희극은 희극다운 즐거운 형태와 의미로, 비극은 비극

다운 감정을 전달하는 조형을 시도하여 생생한 매력

과 함께 가독성(Legibility)과 판독성(Readability)을 

고려하여야 한다.

타이틀 로고는 포스터 외에도 영화의 자막, 즉 타이

틀에도 등장을 하는데 타이틀(Title)이란 표제, 제목, 

직함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영화에서 지금은 타이

틀로 통용되고 있다.8)

7) 이은아,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본 타이포그래픽에 관한 연구, 경

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45

8) 황혜정, 솔바스의 영화 타이틀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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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영화 타이틀 로고의 발전

초창기 영화의 고지(告知)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없는 

글자로 된 단순한 형태였다.

특히 타이틀 로고는 다른 시각물에 비해 레터링, 즉 

캘리그래피(Calligraphy)가 일찍 사용되었다.

1930년대 이후 1950년대까지의 타이틀 로고는 필서체 

형식에 가까운 글씨체로 조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

하였으며 한글에 비해 한문이 많이 사용9)되었고 시

대가 갈수록 향상된 개성적인 글씨체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 보이는 로고타입은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 

명조체의 상당한 부분의 영향을 받았다.

1947년 가로쓰기가 도입되면서 쓰기방향이 변화된 

로고타입도 등장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포스터인 1932년작 ‘님자없는 

나룻배’는 이원모체의 영향을 받은 글꼴로, 강한 획의 

구성이 돋보인다.(그림 4)

1960년대에는 한국영화의 전성기로 많은 포스터들이 

제작되었는데 타이틀 로고에 개성적이고 입체적인 

형태의 글씨체가 등장하였고 글자의 조형성이 조금

씩 갖추어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부터는 영화 타이틀 로고에 정형화된 틀이 

보여진다. 

가로쓰기도 완벽하게 정착되어 자유롭게 쓰여지며 

공간을 알맞게 꾸미는 시도를 볼 수 있고 '언제나 타

인'이나 '미워도 다시 한번'에서는 아직도 한자와 일

본글자의 영향을 받은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4] 님자없는 나룻배(1932), 언제나 타인(1969), 

미워도 다시한번(1969)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 p.3

9) 김인화, 한국 영화 포스터의 변천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디자인

대학원, 1997, p.42

1970년대는 사진식자에 의한 서체가 타이틀 로고와 

카피에 많이 사용되어진다.

사진식자기나 자모조각기의 도입과 최정호와 최정순

의 노력으로 여러 서체들의 형태나 공간 배치가 확

립된 시기의 특성에 맞추어 로고타입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눈에 띠며 '꽃띠여자'같이 조형요소를 활용하

는 등 표현의 확장을 꾀한 시기이다.

[그림 5] 꽃띠여자(1979)

1980년대 초까지 영화 타이틀 로고에서 디자인이 다

양하지 못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글자 사

용이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비조형적인 것이 많았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들어서 타이포그래피적인 특징

이 부각되며 다양한 표현이 돋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상쓰기체의 표현이나 타자기의 서체를 그대

로 활용한 것들이 나타나며 카피나 부수적인 요소들

은 대부분 명조와 고딕체로 통일되어 사용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전문적인 타이포그래퍼의 등장으

로 조형적이고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고 영화의 이미

지와도 잘 어울리는 다양한 서체의 개발로 영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글꼴을 다양하게 부리거나 영화내용에 맞는 디자인

적용이 틀이 잡혀 다양한 방향으로의 발전이 있어 

왔는데 한글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탈네모꼴의 

글자가 영화 포스터에 대거 출현하였다. 

그 예로 “삼공일 삼공이”는 이 시기에 개발되어 있던 

탈네모꼴 서체의 구조를 보인다. 

[그림 6] 삼공일 삼공이(1995)

이는 대중들의 시각과 사고의 차원을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지던 영화

의 타이틀 로고가 디자인을 통해 새로 태어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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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양한 서체의 개발로 조형적인 글자가 등장하면서 

포스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시기였

다. 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영화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영화 포스터의 예술성 또한 무한한 발전을 

하고 있고 타이틀 로고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행

해지고 있으며 기존서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느낌을 내포한 캘리그래피의 서체 양식도 유행하고 

있다.

[그림 7]살인의 추억(2003), 태극기 휘날리며(2004)

Ⅳ.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의 해체적 표현 경

향 분석

해체는 철학적 근본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기존 가

치에 대해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파괴를 시도하며 이

를 디자인 분야에서 받아들여 확장된 상황 및 결과

물을 해체디자인이라고 부른다.

해체주의에서 확장된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의 고정

관념을 벗어버리고 독특한 표현 테크닉으로 과장을 

하거나 새로운 이미지 표현을 전달함으로써 차별화

를 시도하며 문자의 중첩과 해체, 이미지의 중첩과 

해체, 그리드파괴, 불협화음과 부조화, 형태의 왜곡과 

단편화, 병렬배치 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해체주의에 대한 선행연구와 해

체주의의 확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에밀 루더의 타이

포그래피 표현의 핵심적 요소, 제임스 크레이그와 윌

리엄 배빙튼의 타이포그래피의 기본 규칙 등의 이론

적 토대에 근거하여 영화 타이틀 로고의 해체적 표

현 경향을 표현 형태의 해체, 표현 구조의 해체, 표현 

형식의 해체의 관점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상영된 대표적 한국영화를 연

구의 대상으로 하여 해체주의의 표현 경향을 보이는 

영화 타이틀로고를 분석하였다.

1. 표현 형태의 해체

글자 자체의 형태를 변형하여 표현하는 해체 작업으

로 글자를 분해하거나 변형, 합성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글자의 자소를 분리하여 각기 

다른 서체를 합성시켜 전혀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 형태의 해체는 글자를 분해하고 결합하

여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실험으로 볼 수 있다.

1) 글자의 파괴와 분열 
‘조폭마누라’는 2001년 개봉한 액션&코미디영화로 1

편에서 3편까지 제작될 정도로 흥행작이다. 

글자의 파괴현상으로 표면의 분열이 일어난 경우로 

뜯겨져 나간 글자의 파편들이 분열의 형태를 보인다. 

글자 표면의 해체현상으로 가독성을 해치지는 않으

며 제목에서 느껴지는 폭력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2002년 개봉한 ‘폰’은 정체불명의 괴전화로 인한 공포

를 다룬 호러영화로 타이틀로고 자체에서 긴장감과 

공포감의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글자표면이 분

해된 질감효과와 마치 손톱으로 긁은 듯하게 글자가 

뜯겨나간 파괴 현상을 볼 수 있다.

영화의 내용표현이 적절하며 시각적 주목성을 높이

고 있다.

[그림 8] 조폭마누라2(2003), 폰(2002) 

2) 자소의 분해와 변형       
‘귀신이 산다’는 2004년 개봉된 코미디 영화로 타이틀 

로고는 글자표면의 분열현상이 보이며 자소가 분해 

되어 기울어지거나 재구성하여 적당한 리듬감이 보

여지며 이의 ‘ㅇ’글자에 피를 흩뿌린 듯한 형태의 개

성 있는 표현이 보인다. 

이러한 흩뿌리는 표현의 해체주의의 ‘산종’이라는 글

쓰기 방법에서 차용된 형태의 해체표현으로 글자들

을 여기저기에 흩뿌림으로서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

법이다.

‘웰컴 투 동막골’은 2005년 개봉된 전쟁영화로 기존서

체가 아닌 독특한 느낌의 캘리그래피로 타이틀 로고

로서 웰의 ‘ㄹ’만 떼내어 반전시켜 유희적인 자소의 

변형이 나타난다. 최근의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두드



- 530 -

러진 특징으로 캘리그래피적인 표현을 통해 손글씨

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시선을 집중시켜 타이틀 로고를 각인시키는 효

과가 있으며 메시지에 담긴 의미나 감정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장점이 되고 있다.

[그림 9] 귀신이 산다(2004), 웰컴투동막골(2005)

.

2. 표현 구조의 해체

표현 구조의 해체는 글자나 문장의 분절과 간섭으로 

이야기될 수 있으며 무표정한 글자구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자간을 넓히거나 좁히며,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구성

함으로서 시각적 리듬감을 추구하기도 하며, 서로 공

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타입페이스들을 혼합하

거나 포인트 사이즈와 행간을 줄이거나 극단적 평체

를 쓴 텍스트를 중간에 배치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구성을 거부하고 글자의 실험적인 

구성을 한다.

1) 글자크기의 합성과 배열의 변화 
글자크기를 다양하게 하거나 배열에 변화를 주는 방

법은 글줄의 정렬성과 가독성은 떨어지게 되지만 유

기적인 형태를 창출하여 리듬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메시지가 갖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표면의 질감을 거칠게 표현하고 이탤릭체와 모션효

과를 표현한 ‘공공의 적’은 공공과 적의 상반된 연결

관계를 강조하며 중간 연결어인 ‘의’를 작게 표현하여 

글자크기에 변화를 통해 로고를 강조한다.  

‘오! 브라더스’는 2003년 개봉한 코미디 영화이다.

글자크기의 대비가 큰 경우이며 자소의 변화와 독특

한 모아쓰기로 개성 있는 타이틀 로고를 만들고 있

다. ‘오’의 크기를 강조하여 시선을 주목시키며 이러

한 글자크기의 강조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글자가 지

각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글자의 크기조절을 통해 어느 요소를 강조하거나 약

하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ㅆ’을 강조한 로고로 ‘싸움의 기술’은 2006년 개봉된 

액션&코미디 영화로 자소와 글자의 크기, 높낮이를 

적절히 조정하여 리듬감을 표현하고 표면의 분열현

상이 일어난다. 기준선을 무시하여 리듬감 있게 표현

하고 있다.

[그림 10] 공공의 적(2002), 오브라더스(2003), 

싸움의 기술(2006)

2) 타입페이스 혼용

타이포그래피 표현에 있어서 메시지에 부합하는 적

합한 폰트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의 목소리

가 서로 다른 것처럼 모든 폰트는 저마다 조금씩 다

른 개성과 분위기를 갖고 있다.

‘달콤 살벌한 연인’은 2005년 개봉된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서로 다른 타입페이스가 혼용되어 제목에서 

느껴지는 달콤과 살벌의 상반된 느낌을 각각의 서체

에 표현하고 있다. 

‘달콤’과 ‘연인’은 부드러운 고딕계열의 서체로, ‘살벌

한’은 명조계열을 쓰고 있는데, 살의 ‘ㅅ’획을 길게 빼

어 칼날 같은 형태로 변형시켰으며 중간행의 글자를 

로테이트하고 그 주위에 글자의 부스러기들을 피처

럼 흩뿌려진 산종의 해체표현으로 제목에서 느껴지

는 상반된 느낌을 잘 표현한 예이다.

[그림 11] 달콤살벌한 연인(2005) 

                

10) 롭카터, 원유홍 역, 실험타이포그래피, 안그라픽스, 1999,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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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 형식의 해체

표현 형식의 해체는 형태의 해체, 구조의 해체를 아

우르는 종합적인 표현으로 해체는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형식으로만 규정

되지 않는다.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의 중첩, 형과 텍스트의 결합,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레이아웃, 다양한 텍스처의 이

미지를 활용해 새로운 시각적 질감을 도출시킬 수 

있으며, 비주얼스캔들, 회화적인 타이포그래픽 표현 

등을 포함한다.

1) 형과 텍스트의 중첩과 결합 
‘화산고’는 2001년 개봉한 무협, 액션물로 뜯겨져 나

간 한문글자와 둥근박스 안에 각인된 듯한 한글을 

중첩시켜 표현한 ‘화산고’의 로고는 탈형태의 특징과 

탈형식의 특징을 동시에 취한다.

형과 텍스쳐는 서로 결합되어 해석되어지며 한자로 

표현된 형은 단순한 형이 아니라 글자와 묶여져 동

등한 위치를 갖는다. 

[그림 12] 화산고(2001)

2) 고정관념 탈피의 레이아웃 
‘엽기적인 그녀’는 2001년 개봉된 코미디영화로 타이

틀로고를 반전시켜 반복해 씀으로서 일반적인 형식

을 탈피하고 있다. 

이러한 레이아웃은 영화포스터를 강조하며 주목률을 

높이고 있다. 영화포스터나 타이틀 로고뿐 아니라 모

든 디자인 분야에서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레이아웃

의 실험을 통해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13]엽기적인 그녀(2001)

Ⅴ. 결론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표현 형태의 해체, 표현 구조의 해체, 표현 형

식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분석 결과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에 해체주의의 확장에 따른 시각적 특징들이 다

양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천편일률적으로 정형화된 

표현에서 탈피하여 독창성과 실험성을 기반으로 표

현의 갈래가 다양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글자의 파괴와 분열현상으로 뜯겨져 나간 글자의 파

편들이 분열의 형태를 보이며 글자 표면의 해체현상

이 일어나고 자소가 분해 되거나 해체주의의 ‘산종’이

라는 글쓰기 방법에서 차용된 형태의 해체표현이 글

자들을 여기저기에 흩뿌림으로서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법들이 쓰이고 있다. 

글자크기의 대비를 크게 하고 자소의 변화와 독특한 

모아쓰기로 개성 있는 타이틀 로고를 만들고 있으며 

타입페이스 혼용과 배열의 변화 등으로 유기적인 형

태를 창출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메시지가 갖는 의

미를 시각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타이틀 로고가 형태와 형식이 모두 해체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며 형과 텍스트의 중첩과 결합으로 새로

운 시각적 질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로고를 반전시키거나 반복해 씀으로서 고정관

념 탈피의 레이아웃이 보이는데 이러한 레이아웃은 

영화포스터를 강조하며 주목률을 높이고 있는데 이

는 영화포스터나 타이틀 로고뿐 아니라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레이아웃의 실험을 

통해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체의 표현을 차용함에 가독성과 판독성을 

해체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해체적인 표현으로 인

해 대중들로 하여금 타이틀 로고에 주목하게 하며 

머릿속에 인지성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체적 표현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수단이며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적용한다면 시각적 주목성으로 다른 디자인과 차

별화 할 수 있다.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해답이 해체만은 아니지만 새

로운 방향을 향한 혼란의 시대에 앞으로 나아가게 

될 새로운 방향이 무엇일지 모르는 과도기적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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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해체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화 타이틀 로고에 나타나는 해체적 표현경향을 한 

시대의 유행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발전적 가치

와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다 

근원적이고 새로운 사고와 연구를 통하여 그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영화 타이틀 로고의 다양한 가능

성을 해체주의 이론에 대입함으로서 다양한 담론을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관습적인 문화의 경계를 벗어나 새로운 변화로서의 

해체주의 표현경향은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며 효과

적인 시각적 즐거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디자

인의 합목적성을 벗어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성

을 통한 교감의 시도와 정보와 문화의 소통은 미래

의 트랜드에 부합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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